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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면  부 대 탐 방

728 헌병대대

부 대  탐 방  후 보 지  신 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11

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여야만 신청

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

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

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

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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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

 “완벽 군비태세 만전”

제30대 합참의장 이남신 대장의 취임

식과 제29대 합참의장 조영길 대장의 이

임 및 전역식이 15일 오후 여군학교 연병

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김동신 국방부장관을 비

롯, 토머스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 역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군 고위 장성,

내외 귀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령낭독,

지휘권 이양, 장관훈시, 전역사, 취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신 장관은 이날 훈시를 통해 "지

금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과 지난 6

월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사건 등 상식적으

로 예상치 못한 비군사적 위협이 새로운 안

보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며 "합참은 발

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상정, 가용 작전요

소를 통합함으로써 빈틈없는 통합방위태세

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또 "육·해·공 3군이 균형발

전을 이루는 가운데 미래에 대비한 전략개

념의 정립과 정보화·첨단 과학화된 군 건

설에 합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 며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유엔평화유지활동

(PKO)참여는 물론 이번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우리 군의 군사작전 지원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신임 이남신 합참의장은 취임사에서  "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과 북

한의 도발위협이 상존함을 상기할 때 우리

의 안보에는 전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며 "전 장병은 냉철한 현실인식과 확고한

정신무장을 기초로 적의 어떠한 도발도 즉

각 분쇄할 수 있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신임 육군참모총장

김판규 대장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야전군인. 해박한

전술지식과 교리에 능통하다. 소탈한 성격

에 합리적인 지휘통솔로 화합과 단결을 중

시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초대사령관으로 1

년간 재직하면서 육군 항공작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육군사관학교 시절 연대장 생도를 지내

는 등 일찍부터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1야전군사령관 재직시 전투임무위주 부

대운영과 화합 ·단결된 부대육성을 위해

구타행위, 부조리, 교육부실, 안전불감증 근

절 등 `4금'을 정착시켰다.

부인 김성자(51)씨 사이에 2남. 취미는

바둑과 테니스 ·골프 등 각종 구기운동을

즐긴다.

▲경남 마산(58) ▲육사24기 ▲사단장

▲육군대학총장 ▲군단장▲육군항공작전사

령관 ▲1야전군사령관

국방일보 제공

카투사 신문 이만석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사령부 건물인 “화이트 하우스” 앞

에서 guard duty를 하며 HMMWV를 검문하고 있는 SFC Pry와 SPC

Rashkin. 지난 9월 미국 뉴욕 맨해턴에 위치한 국제무역센터 건물 테

러사건 이후로 영내 보안이 한층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국방일보 제공

국방일보 제공

김동신 국방부 장관이 새로 합참의장으로 취임한 이남신 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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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

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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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병, 한국 문화 관광
한미 연합사 인사참모부 주최의 '미군

장병 한국 문화 관광 (Korean Cultural Ap-

preciation Tour)' 행사가 지난 10월 12일

있었다. 이 날 행사는 미군들과 그들의 가

족, 친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총

68명이 행사에 자원하여 경기도 이천에서

열리고 있는 '도자기 엑스포 2001'과 '서울

정동 극장 국악 퍼포먼스'를 즐겼다.

한국 문화 관광 행사는 1회성이 아닌 한

미 친선을 위해 분기마다 마련되는 정기적

인 행사이다. 한미 연합사 인참부 정책과의

민정호 상병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매번 다르며 외국인에게 보여줄 만한 곳을

찾아간다"고 하며 "지난 번에는 독립기념

관, 월미도 등으로 투어를 갔다"고 예를 들

었다. 연합사 인참부 번역과 소속 임규진

일병은 "우리 부서의 인사근무 중 한미 친

선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미군가족들에게 한국에 대한 친근

감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기

위해 실시하는 생산적인 행사"라고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오전 8시 용산 메

인포스트에 위치한 발보니 극장을 출발하

여 9시 30분 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에 도착

했다. 이곳에서 자신들이 직접 그림과 글을

그려 넣은 소형 자기 그릇을 만든 참가자들

은 고려시대 불가마에서 도자기가 구워지

는 모습을 본 후

12시 30분까지

개인적으로 엑스

포를 관람하였다.

점심 식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

정동극장으로 자

리를 옮겨 산조합

주를 시작으로 부

채춤, 사물놀이와

관현악 연주 등

전체 10부로 구

성, 진행된 국악

공연을 관람했으

며 이 중 특히 삼고무에서 보여준 연주자들

의 묘기에 가까운 모습에 관객 모두 넋을

잃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C-5 Plans Division 소속

Geno Bose 중령은 "굉장하고 환상적이었

다"고 공연에 감탄하며 "많은 흥미로운 작

품들을 도자기 축제에서 볼 수 있었고 특히

정동 극장의 국악 공연이 최고였다고 생각

한다"고 소감을 말했으며 USFK J2 RM 소

속 Ercilia Traylor 하사는 "매우 훌륭한 공

연이었으며 특히 북을 이용한 퍼포먼스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한 후 "한국 문화

투어임에도 점심 식사는 그렇지 못했다"며

다음 번에는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도자기 엑스포와 국악 공연 모두 미군

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행사를 평가

한 연합사 인참부 정책과장 박국서 중령은

"도자기 엑스포는 우리 도자기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소였고 정동 극장의 국

악 공연 역시 자주 접할 수 없는 실질적이

고 종합적으로 국악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군들이

이번 투어에 매우 만족했다는 것에 대해 주

최한 입장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

했다.

6/37 포병대대 MLRS 실사격 훈련실시

한반도의 지상군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미 37포병연대 6대대는 지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로켓

밸리(Rocket Valley)에서 실시한 훈련은 포

병 테이블 7(Artillery Table XII)이였다.

6/37 포병대대는 미 육군의 다연장 로

켓 시스템 대대(Multiple Launch Rocket

System)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대대 자체의 크기 뿐만 아니라, 38 포병연

대 A포대와 서비스 포대 본부중대, 그리고

46 수송 중대등 대대에 파견된 부대도 6/

37의 규모를 더욱 부각시켜준다.

6/37 포병대대 사격 지휘관인 Garbarino

대위에 의하면 대대는 3가지의 임무를 수

행하였다고 한다.

'내 지시에(at

my command)'라

는 구호에는 전방

관측자가 보내온

적군의 좌표에 포

대가 대기하며 사

격 지휘관의 발사

명령을 기다리는

임무다. '준비

(when ready)'라

는구호는 속도를

측정하는 임무로서

각 포대에게 주어

진 좌표를 승무원

들이 지정을 하고

사격을 하는 것이

다. 표적에 시간(target-on-time) 구호는 한

지점을 향해 서로 다른 발사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같은 시각에 목표물을 맞추는 임

무다. Garbarino 대위는 이 중에서 표적의

시간 임무는 다수의 적을 만났을 경우 산발

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보다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

고 전했다.

대대의 주요 임무가 정해진 위치의 표적

을 향해 발사하는 것이지만 2번째 임무는

적군의 포대에 맞대응 하는 것이라고 사격

지휘 하사관 Baza 중사가 전했다. 장기전

에 있어, 적의 포병대가 사격을 가한 직후

에 그들에게 대응 사격을 하여 타격하는 능

력은 적의 전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포병 부대들

은 Q36이나 Q37과 같은 레이다 감지 장치

와 전방 관측병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Baza

중사가 전했다.

6/37 포병대대 A 포대 다련장 로켓 시

스템 승무원, Maycroft 병장의 임무는 목표

물의 정보를 제대로 받아 미사일이 표적에

정확히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이

무기는 곡사화기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

력적인 것 중의 하나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부근에서는 모든 것이 파괴된다"고 전했다.

무기의 성격상 안전에 관한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6/37 포병대대

Kruelski 대위는 "대대장은 목표 지점과 미

사일의 항로에 대해 헬기로 사전 조사를 해

야 한다. 이 부근에는 종종 민간인들이 야

영을 하는데, 이들을 대피시키지 않고서는

훈련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

다. 또한, 6/37 포병대대 A포대 Carter 소

위에 는 "훈련에서는 실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반도의 유일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

부대로서, 우리는 적 진영 깊숙이 있는 목

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항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해야, 우리는 비

로소 육군의 긴 막대기 역할을 완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6/37 포병대대 대대장

Shealy 중령이 전했다.

상병  박준영

일병  김태현

Indianhead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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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로켓 밸리에서 실시된 실사격 훈련에서 6/37 포병대대의 사격수가 적 진영

깊숙이 위치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MLRS)을 발사하고 있다.

Cultural Tour 참가자들이 도자기 엑스포 2001 행사장에서 자신들이 직접 소형 자기 그릇에

그림을 그려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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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군 상 식

카투사들의 한마디

552 헌병중대

일병 이준화

188 헌병중대

 상병 전성준

188 헌병중대

일병 임채석

188 헌병중대

 상병 박주영

M R E  ( 전 투 야 전 식 량 )

Part2

미군 전투야전식량(MRE)은 1980년부터

보급되었다. MRE는 월남전부터 보급되어

왔던 C-ration을 대체하게 되었다.

MRE는 개당 약 1,300칼로리(5439 kJ)

를 제공하며 열량의 55%는 탄수화물, 35%

는 지방, 15%는 단백질로 구성되어있다.

MRE의 최대보관기간은 26。C에서 3년,

고온인 38。C에서 최소 6개월 간 보관할

수 있다.

MRE는 군용으로서 융통성 있는 야전식

량이다. 공중투하 같은 거친 군 수송환경에

도 버틸 수 있으며 최저 -51。C에서 최고

49。C에서까지 견딜 수 있다. 화학 첨가물

이나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았다.

야전식

량을 공기

와 습기로

부터 보호

하기 위해

레토르식

3중 커버

로 된 진공

포 장 이

MRE의 장

기보관 비

밀이다.

M R E

메뉴들은

병사들의

호응에 따

라 정기적

으로 갱신

되고 있다.

매년 설문조사에 의하여 병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80년 보급시작 후

MRE세트에 약 50여 가지 이상의 새 메뉴

들이 둥장 하였다. 그 중 12가지는 93년부

터 제외되고 9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가지

메뉴로서 보급되고 있다.

MRE는 기본적인 영양공급의 역할에서

더 나가 M&M초코릿, 그레놀라 영양바 등

일반 민간제품 등을 포함시켜 병사들의 식

욕을 돋우고 있다. 그 외에도 토속음식 메

뉴의 추가와 채식주의자용 매뉴의 등장으

로 MRE는 세계에서 제일 다양한 메뉴를 제

공하고 있다.

MRE는 미군의 하루 최소 칼로리 섭취

량 지침(RDA: recommended daily

allowance)을 준수하고 있다. 건강하고 아

주 활동적인 인원을 대상으로 개발된 군용

MRE는 미군 RDA(미군 RDA는 일반보다 열

량과 단백질 요구량이 높다)를 충분히 충족

하고 있다.

MRE세트에 포함된 비화기성 히터는

MRE를 야전에서도 따뜻하게 취식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히터에 약간의 물을 첨가

하면 히터 안의 막네슘철분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열과 수소를 발생시킨다. 여기에

MRE메뉴를 넣어 가열하면 10분후에 꺼내

따끈한 식사를 할 수가 있다.

1993년부터 MRE세트에 비화기성 히터

와 Tabasco소스가 포함되기 시작되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각 메뉴마다 영양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따라 MRE세트에 첨부된 디져트로 부족한

칼로리를 보완하고 있다. 주로 디져트 첨가

물들은 고열량 식품으로서 에너지 음식으

로 사용될 수 있다. MRE는 야전에서 활동

하는 병력들을 위해 고안된 야전식량으로

일반인이 가정용으로 섭취하기에는 지방과

염분이 과다할 수 있다. 가정용으로 취식할

때는 기타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보완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다.

상병  김찬희

게이트 근무를 설 때 , 게이트를 책임진

다는 생각으로 근무에 임할 때, 우리의 지

시에 따라서 움직여줄 때 보람을 많이 느끼

고, 훈련 나갔을 때, 여러 화기들을 사용하

고 익히고 힘든 훈련을 통해서 체력이 강해

짐을 느낄 때 보람을 느낍니다. 힘든점은

근무가 불규칙적이라서 밥을 제때 먹기 힘

들고 근무가 힘들다는 점. 8시간 스트레이

트.

  보직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병

을 보직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멋있는

줄 알았는데, 남들 쉴 때 못 쉬고, 체력의

한계도 느끼고, 외국인과의 문화적인 문제

들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

이 마찬가지이듯 여기 와서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듣기 능력이나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몸에 대한 소중함과

그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

게 되었습니다.

게이트를 지킨다는 것은 저의 얼굴이 곧

우리 캠프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 캠프

를 대표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모든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

낍니다. 외박과 쉬는 날이 충분하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비상시

에는 헌병의 수색에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

에 힘이 듭니다.

부대생활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헌병중

대기에 항상 같이 훈련하고 힘든 시간을 겪

지만 그러기에 서로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근무, 내일은 저녁근

무... 이런 경우가 잦아서 생활패턴이 말이

아닙니다.

 헌병으로서 보람을 느낄 때, 힘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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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투사 인사과에서 일병 이병권이 지

원대장인 대위 박헌률과 함께 문서를 검

토중이다.

2. 728 헌병대대 카투사 기념사진

3. S-4 에서 미군 상관과 함께 서류를

검토중인 이병 김진혁

4. S-1 에서 병장 맹창길이 상장을 제작

둥이다.

5. 보급실에서 병장 최보훈, 병장 안영

식, 그리고 이병 신상우가 물품 정리중

이다.

6. S-2 에서 정보 서류를 정리중인 일병

김진석

7. 선임병장 우유원이 미군들에게 한글

을 가르치는 중이다.

8. S-3 에서 미군 상관관 함께 서류를

검토중인 상병 구자규

728헌병대대는 1942년 1월 10일에 미

국 미시건의 포트 커스터에서 탄생됐다. 대

대의 주요 임무는 디트로이트시의 무기 생

산 공장들과 필수적 산업 공장들의 보안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728

헌병 대대는 1950년 11월 12일에 부산을

통해 한반도로 들어왔다. 한반도로 들어오

고 나서 처음으로 맡은 임무는 주요 공급

육로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후에는 전쟁

포로의 수용과 관리, 육로 정찰, 교통 통제,

암시장과 불법 정부 물품 거래의 억제 등의

임무수행을 해왔다. 한국 전쟁 이후에 한반

도에 계속 존속하면서 여러 가지 임무 수행

을 해오고 있다.

728 헌병대대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큰 시점에서 시작하면 728헌병대대

는 8헌병 여단 밑

으로 소속되어있

다. 728헌병대대

밑으로는 대구 지

역에 188 헌병 중

대, 왜관에 57헌병

중대 그리고 부산

에 552 헌병 중대

가 있다. 728헌병

대대는 대구의 캠

프 헨리에 있다.

728헌병대대 안에

는 본부대가 있는

데 이곳은 주로 대

대의 병사들을 관

리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

은 대구의 캠프 워

커에 위치해 있다.

"저희는 부대특성상, 2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인가가 떨어진 곳은 본

부대인데, 본부대가 대대

안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본부대에 인가가 났

으면서도 대대의 일까지 맡

아서 하고 있습니다. 캠프

워커에 있는 본부대에 일부

가 가 있고 나머지는 대대

에 있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캠프워커에 있는 본부대에는 현

재 Supply와 NBC, MotorPool 그리고 Or-

derly Room이 있고 캠프 헨리에는 SRT,

S1, S2, S3, S4, Commo, Chaplain 그리고

한국군 인사과가 있다"라며 우유원

선임병장이 말했다.

각 섹션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캠프 워커에 있는 섹션

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중대장

과 1st. Sergeant가 근무하는 Or-

derly Room을 살펴보자. Orderly

Room의 주요 업무로는 Award,

Training, Personal Action Pass,

Leave등이 있다. 현재 Orderly

Room에는 3명이 일하고 있는데

Award Clerk, Training Clerk, Op-

eration Sergeant이다. 이 중 카투

사는 한 명이고 Award Clerk으로서

근무하고 있다.

공급계의 업무는 대대 S-4의 관

리하에 본부대에 물자를 관리한다. 대대 S-

4에서 보급 받는 물자는 MTOE와 TDA로

구분된다. MTOE는 군 단위에서 보급되는

물자이고, TDA는 대대 자금으로 대대에서

직접 구입한 물자로 생각할 수 있다. 두 종

류의 물자 모두 Hand Receipt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에 속하는 물자는 공급계에서

주문할 권한이 없으며 S-4에서 주문하여

본부대 공급계로 지급하면 여기에서 물자

가 필요한 부서로 다시 지급하고 이때 H/R

에 올려서 관리한다. 이외에 공급계에서는

부대 무기고를 별도로 관리한다. 공급계에

는 4명의 카투사가 근무중이다.

화생방실로 무대를 옮겨보자. 화생방실

은 본부대 인원들에 대한 개인 화학보호장

비의 지급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대대의 제독장비의 관리를 하고 있

다. 훈련이나 전시에는 대대의 작전과에서

근무하게 된다. 주 업

무로는 새로 전입한

병사에게 Mask와 IPE

(Individual Protective

Equipment)를 지급하고 Mask는 M40 Tester

로 Leakage Test를 행한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으로부터 장비를 반납 받고, 반납 받은

장비는 점검을 한다.

차량계는 부대 내에서 사용되는 차량 관

련 전반 사항을 관리하는 곳이다. Motor Pool

은 전 차량이 언제든지 임무를 완벽히 수행

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관리하는 곳이며 차량이 고장 났을 때에

신속한 수리를 담당하고,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할 때 Dispatch를 발급해 주는 일 등을

한다. 차량계에는 카투사가 한명 근무하고

있다.

이제 캠프 헨리에 있는 728헌병대대 건

물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 곳에는 S-1, S-

2, S-3, S-4, COMMO, SRT, 그리고 Chap-

lain 사무실이 있다. 각 섹션별로 자세하게

살펴보자.

SRT에 대해 알아보자. SRT는 특별 경

호대이며 대테러 진압부대로서 상시 비상

대기중이며, 유사시 테러진압과 주요 인물

경호에 투입된다. 미군 부대 내의 모든 시

설물과 부대 외곽의 미군 부대와 관련된 모

든 시설물이 그 주요 방어 대상이며, 그와

관련된 테러발생 시 2시간 내에 진압을 실

시한다. SRT 섹션은 하루에 두 번 PT를 실

시하고 격주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카투사 인사과에 대해 알아보자. 카투

사 인사과는 크게 경리 휴가계, 충원 교육

계, 병력계의 3가지로 구분이 된다. 경리계

는 말 그대로 돈과 관련되어있다. 부대원들

의 봉급, 휴가비, 상여금, 전역비 등을 신

청, 관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충원계는 대대 본부대와 예하 3개 중대의

병력을 보충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

다. 그 외에 신병의 비밀 취급인가를 단본

부에 상신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육계는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정훈의 일을 맡는다.

병력계는 카투사의 진급, 전역, 재보직 등

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

S-1은 기본적으로 미군 인사과이다. 미

SouthernStar Weekly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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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대  탐  방

군 부사관들의 근무 평가서와 미군 및 카투

사들의 상장 만드는 일이 주 업무이다. 미

군 부사관들의 근무 평가서는 카투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상장을 만드는 일에 대해

서 알아보자. 상장은 이 곳을 떠날 때 주는

PCS(Permanent Change of Station) 혹은

ETS(Expiration Terms of Services) Award

가 있으며, 특별히 업무 수행 중에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아 만들어지는 ACH

(Achievement) Award 가 있다. 미군 인사

과에서는, 이미 다 중대에서 만들어져 올라

오는 근무 평가서와 상에 관한 각종 문서들

을 검토하고, 이상이 발생되었을 시 수정을

하여, 대대의 상급부대인 8헌병여단으로 제

출하는 중개 업무를 한다.

S-2는 정보(Intelligence, Counter

Intelligence)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이

다. 그리고 Unit에 관련된 Security가 있다.

Security 는 보통 Physical Security, 인적 보

안으로 크게 나뉜다. 이 부서에서 일하는

카투사는 인적 보안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된다. 헌병대대에 속한 병사들은 한국군에

서 비밀취급인가라고 하는 Security Clear-

ance를 받아야 헌병 업무를 할 수 있으므

로 인가와 관련된 일이 대부분이다. 미군의

경우 미국의 비취인가 기관이 모든 미군의

인가를 통합 관리하므로 카투사는 미군의

인가를 팩스로 확인하고 873이라는 인가

서류를 그 기관으로부터 우편으로 받는 업

무를 한다.

S-3은 작전과로서 NBC(화생방), N.E.

O.(군인가족 관리), Range Controller(사격

장 관리), ammunition manager(탄약관리),

tasking(임무), Kennel Master(군견 관리),

schools(교육) 등으로 대대를 관리하는 부

사관 6명과 작전과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Operation 하사관 1명, Operation SGM(원

사) 한명과 Assistant CPT(대위), Plans CPT

각 1명, 작전과장인 MAJ(소령)등 3명의 장

교로 미군이 구성되어있다. 작전과 카투사

는 2명이 보직되어 있고 작전과 소속 부사

관을 보좌한다. 주로 탄약 관리와 Schools

일을 도와준다.

S-4 section은 군수과로서 대대이하 중

대의 부대지원을 관리한다. S-4는 크게 PBO

(Property Book Office)와 BMO(Batallion

Motor Office)로 나뉘어져 있다. PBO의 주

업무는 대대와 중대의 재산을 관리하고

Update 하는 일이다. BMO는 Motorpool과 연

관된 일이 많으며 대대와 중대의 차량 관리

가 주업무이다. 이곳에는 한명의 카투사가

근무한다.

통신을 관리하는 COMMO 부서에 대해

알아보자. 이곳은 대대의 통신 장비를 유

지, 보수, 관리하는 것이 주업무이다. 통신

과 관련된 모든 것의 보안을 유지하고 XO

에게 대대와 관련된 통신 상태를 보고한다.

728헌병대대에 속하는 4개의 중대에도 각

자의 통신부서가 있어서 각 중대의 통신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대 통신과에서는 이

러한 각 중대의 통신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

리, 감독하며 또한 상급부대인 8헌병여단

의 통신에 관한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통신규약, 통신 보안에 관한

지시 사항들을 받아서 각 중대로

전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Chaplain Office에

대해서 알아보자. Chaplain과 두

명의 군종으로 구성되어, 부대 내

의 종교 행사나 병사들의 상담 업

무를 담당한다. 군종은 chaplain

일을 돕는 비서와 같은 직책이며,

타 부대의 군종 업무도 연계하여

담당하게 된다. 불규칙적으로 일

어나는 종교 행사 및 부대내 위급

상황에 chaplain을 모시고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군종실에

서 근무중인 상병 정성원은 노래

실력이 뛰어나서 부대 내 여러 행

사에서 애국가나 찬송가 등을 많

이 부르고 있다.

728헌병대대는 CPX

(Command Post Exercise)훈련을 실시한

다. 훈련 기간동안 중대를 지휘하려면 24

시간 지휘권 안에 있어야 하므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13시간 14시간씩 낮과

밤 교대근무를 정해서 일한다. 같은 시간

에 중대들은 FTX(Field Training Exercise)

를 한다. 이후에 대대도 중대를 현장에서

지휘하기 위해서 야전으로 나가서 사무실

에서의 업무를 모두 필드에서 할 수 있도

록 필드에 직접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들은 본부대 자

체를 지키는 BDF를 하게 된다. 훈련은 일

년에 대대장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보

통 2달에 한번 정도 훈련을 나간다.

728헌병대대의 우유원 선임병장은 일

주일에 두 번씩 미군 병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9월 전에는 원래부터 막사 데이룸에

서 목요일마다 미군 병사들에게 한글을 가

르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군들이 궁금

해하는 것들과 간단한 표현들을 미군들에

게 가르치고있습니다. 9월부터는 체계적

으로 화요일 수요일 1730분부터 1830분

까지 conference room에서 직접 구입한

한글 교재와 미군내 육군 본부에서 나온

CD로 된 한글 교재를 가지고 선임병장이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

했다.

728헌병대대 내에서의 카투사와 미군

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다.

"올해 카투사 미군 친선 주간 탤런트 쇼

에서 1위를 했는데, 그때 저희 부대의 미군

참여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카투사와 미군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유

대관계가 더욱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부대보다 728헌병대대의 카투

사들의 미군과의 관계가 크게 모나지 않고

문제없이 유지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병장 홍태진이 말했다.

"들어오기 전에 사회에 있을 때는 카투

사로 들어가면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고, 2년 놀다가 나오면 된다 라고 들었

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얘기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은 모두들 알 것입니다. 저 개

인적으로는 미군과 한국군의 다리가 된다

는 카투사의 위치가 좋았습니다. 처음에 가

졌던 순수한 동기를 끝까지 잃지 말고, 신

념을 잊지 말고 끝까지 군 생활을 하길 바랍

니다"라고 우유원 선임병장이 부대원들에

게 당부하였다.

일병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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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 이강율 원사

글사랑

http://www.gulsarang.co.kr

자신의 소설이나 시를 만들어보

고 싶지 않은가. 누구나 자기가 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

되어지는지 알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 글사랑' 은 사이버 문단으

로써 전문 필진들의 시나 소설, 비

평글, 베스트 글 모음 등을 감상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과 같은 비전문

가들의 글을 올릴 수도 있는 곳이

다. 많은 글들이 올려져 있어 자신

이 원하는 장르의 글을 골라서 볼 수

도 있다.  자신의 글이 남들에게 읽

혀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이라면 한번쯤 방문해보라.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피에르 쌍소/ 동문선

빠듯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현

대인들에게 느리게 산다는 것은 상

식을 뒤집는 발언일지도 모른다. 하

지만 프랑스 사회철학자인 피에르

쌍소는 진정한 행복은 고요와 느림

의 미학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

다. 둔감하고 느린 행동의 삶이 아

닌 부드럽고 우아하며 배려깊은 삶

을 통해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

를 말하고 있는 책이다. 힘들고 바

쁘기만 한 일상 속에서 조그만 여유

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이다.

 카투사 제도는 1950년 한국 전쟁에 미

군이 투입되면서 미군의 원활한 임무 수행

을 위해 그 해 7월 창설된 이후, 지난 5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훌륭한 카투사를

배출하며 지속되어 왔다. 열악한 근무 환경

과 미군과의 많은 마찰들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해내며 카투사들의 위상을 높여온 선

배 카투사들, 그리고 카투사들의 군 생활을

옆에서 지켜준 많은 장교, 부사관들이 있었

기에 지금의 카투사가 있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분들 중 한 분인 이강율

원사를 찾아보았다. 카투사들의 곁에서 오

랫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우리 카투사들에

게 유익한 이야기, 경험담이나 전역한 선배

카투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카투

사 신문사에 직접 연락을 했고, 취재하는

동안 진정으로 카투사들의 위하는 마음으

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곳들에서 근무하였는지

  1966년 입대한 후 35년간 한국

군 3개 사단, 특전사 및 5공수 특전

여단, 미 8군 본사, 미 2사단 등을

거쳐 88년부터는 한미 연합사령부

정보 참모부 행정담당관으로 근

무하고 있다.

-언제 카투사들과 함께 근무

했었는지

 카투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76년부터 1978년까지 미 8군 본사

본부 중대에서 First Sergeant과 Sergeant

Major, Command Sergeant Major를 지내

고, 1980년부터 1982년까지는 미 2사단 2

여단에서 주임 원사를 지내면서다.

-차음 카투사들을 보았을 때와 지금의

카투사들의 차이점

 처음으로 카투사와 함께 일하게 된 1970

년대에는 카투사를 선발하는 방식이 지금

처럼 시험에 의한 추첨 선발 방식이 아닌

논산 훈련소에서의 직접 차출 방식이었다.

당시 기준은 중졸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학력 차이나 어학

실력에서의 차이가 매우 컸다. 또한 카투사

들의 평균 수준도 지금에 비해 매우 낮아서

미군과의 의사 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

고, 이에 따라 미군과의 마찰이 굉장히 많

았다. 보직도 식당 등에서 잡일을 한다거나

풀베기를 하는 등 고생해야 되는 일을 카투

사들에게 많이 시켰다. 이에 비해 지금은

보직의 폭이 넓어서 행정, 보급 등 상대적

으로 옛날에 비해 좀더 나은 보직으로 많이

배치되고 있고, 이전에는 생명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의무병이 되는 등 전공과

상관없는 사람이 각각의 보직에서 활동하

는 일이 많았으나, 지금은 능력이 많이 인

정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카투

사들과 미군들 사이에 EO(Equal

Opportunity)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

나 옛날에는 요즘과 달리 고생은 했던 반면

여러 카투사들이 항상 각자의 보직에 성실

한 면을 보여주고 열심히 일했다.

 -카투사들의 어떤 점이 멋있다고 생각

하는지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한다. 속

된 말로 3가지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행

시·사시·카시가 그것이었다. 행시는 누

구나 아는 것처럼 행정고시이다. 사시는 사

법시험이고, 카시는 카투사 시험을 말한다.

그만큼 어려운 선발 과정을 거쳐야하는 일

인만큼 항상 카투사는 인텔리로서 뿌듯하

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그 만큼 보람된

일도 많았고, 따라서 항상 카투사는 멋있는

존재였다.

-요즘 카 투사들의 문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많은 점에서 카

투 사 는 훌륭한 존

재이다. 요즘의 카

투

사들은 옛날에 비해 고학력이면서 또한 훨

씬 더 나은 환경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힘

들지 않게 군 생활을 하다보니 이후에 전역

후 사회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견디

고 이겨내는 힘이 부족한 것 같다. 나는 특

전사 출신으로 항상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들의 구호를 마음에 새기고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나가는데, 요즘의 카투사들은

정신력이나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진 것 같

다.

-미군과 카투사와의 바람직한 관계

 먼저 미군과 한국군의 차이점에 대해

말한다면 생활 풍습이나 습관 등이 달라서

한국군이 생각하기에는 별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미군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

다. 이를테면, 한국군들처럼 실내에서 모자

를 쓰고 다니는 것이 미군에게는 굉장히 이

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사소한 예절

을 미군은 크게 중시하는데 비해 한국군은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 실수하는 경우

가 많고, 이로 인해 많은 충돌이 있었다. 미

군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러

한 차이점을 극복하고 미군과의 갈등을 줄

일 수 있는 길이다. 미군들과 잘 지내기 위

해서는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감으로

써 우리는 함께라는 생각을 서로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같은 방을 쓰는 미군을 집에 초청

한다거나 등산, 운동 경기, 부대 밖으로 데

리고 나가서 우리 나라의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등, 함께 단합해서 할 수 있

는 것들을 많이 함으로써 한국을 소개하는

계기도 되고, 미군들에게 한국을 직접 체

험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군

들과 친해지는 것이 카투사들이 미군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것이다.

-카투사들과의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일

 1980년대 초반 주임 원사를 하던 미 2

사단에서는 훈련이 매우 많았다. 당시의 카

투사들은 힘든 훈련 속에서, 체력적으로 우

수한 미군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훈

련에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했다.

사격, 구보, 행군 등에서 체력이 부족하더

라도 견뎌내며 항상 모든 훈련을 잘 해내는

카투사들에게 Sergeant Major로서 큰 보

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그런 힘든 생활 속

에서도 '미 2사단 2여단 카투사 모임'이라

는 모임을 만들어, 내가 참여하는 가운데

15명 정도의 카투사들은 매달 1번씩 모

여 영어 등을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고,

지금까지도 그 모임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나는 모임의 카투사들에게 영어

를 많이 가르쳤고, 매주 시험을 보는

등 꾸준한 학습을 통해, 카투사들은

영어 실력을 키웠다. 이것을 계기가

되어 사회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박사 학위를 받거나, 기업

의 간부 등으로 성공한 이들은 그 때의 영

어 공부를 사회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

고 한다. 지금의 카투사들도 군 생활 중 영

어를 포함한 각자의 공부를 많이 해서 모두

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카투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20대 초반의 젊고 보람된 시간, 카투사

들은 다른 한국군들에 비해 매우 좋은 시설

에서 또 풍요로운 생활 여건 속에서 군 생

활을 하고 있다. 주어진 여건이 좋은 만큼

카투사들 개개인 모두가 자기가 맡은 분야

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2001년 8월 4일 이강율 원사는 한국군

으로서는 최초로 미 정보분야 최고상인 '

놀턴상'을 수상했다. '놀턴상'은 미국 독립

전쟁 당시에 정보 장교였던 놀턴 중령을 기

리는 의미의 상으로 1776년 제정된 이후

정보 분야 근무 요원으로서 성실성, 도덕

적 인격자, 해당분야 전문가, 헌신적인 근

무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96년 이후

이강율 원사는 정보참모부에서 근무하는 동

안 한미 친선 활동과 유대 강화 및 관계 개

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부대 요원들

에게도 친절과 예의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모범 부사관이었기에 권위있는 상을 수여

받은 것이다.

이병  이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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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2

 저번 호에 이어 이번 호에도 호기심을

잔뜩 품고 영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4.현수막을 제거해 줄래요?

5.박찬호의 백넘버가 뭐더라?

6.야, 원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거

야. 알기나 해?

7.그 회사 부도났어요.

8.야, 도착하면 전화해. 알았지?

9.가난한 구두닦이 소년이 사법 고시에

합격한 거 알아?

10. 담배3보루 이상은 공항 세관에 걸

려.

●번역 및 해설

1. 신학기에 학교에 가보면 현수막이 무

수히 걸려있지요. 그걸 많은 학생들이 플랫

카드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로는 banner 입

니다.

->  Will you remove the banners?

2. 백 넘버도 알고 보면 우리식 영어이

지요. 유니폼에 있는 번호라고 해서 uni-

form number가 좋겠죠?

->  What's the uniform number of Park,

Chanho?

3. '욕심' 또는 '탐욕'을 영어로 'greed'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원래'를 영

어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이라는 'people

say..'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는

-> That's why people say "Greed has

no limits". Got it?

4. 몇 년 전 우리 귀에 자주 들렸던 표현

이군요. 이때는 영어로

-> That company went bankrupt.이라

고 하지요.

5. 친구끼리 헤어지면서 자주 쓰는 표현

입니다. 이때는 동사 ring이라는 단어를 써

보세요. 그리고 '알았지?'라는 표현은 간단

히 okay?

->  Ring me when you get there, okay?

6. 신문에 자주 나오는 글이군요. 구두

를 직업으로 닦는 사람을 shoe blacker 또

는 shoeshine boy 라고 하고 사법시험은 bar

exam 이라고 하지요.

->  Have you read the news about "A

poor shoeshine boy passed the bar exam"?

7. 이 표현을 잘 볼까요? 첫째로, 담배

10갑들이 한 상자는 영어로 'a carton'이라

고 합니다. 둘째로 '셋 이상'이란 more than

3가 적당하고, 공항세관에 걸린다는 이야

기는 면세가 안되기 때문이란 뜻이죠. 그러

므로 not tax exempted 라고 해야 하지요.

->  More than 3 cartons of cigarette

are not tax exempted at the airport.

■fee, charge, rates, rental etc 1

 저와 친분이 있는(an old friend of mine)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지요. "토니, 자네 생

각은 어때? 왜 우리 나라 사람만 영어 공부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들지?" 오늘은 이 질문

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제 의견으로는 우

리만 영어학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루마니아의

한 여학생도(a Rumania exchange student),

필리핀의 은행원(a Filipino teller)도, 독일

의 배낭족도(a German backpacker), 홍

콩의 경찰(a Hongkong cop)도 모두 영어

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요. 더욱 놀라운

점은 그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때 우리 나

라 학생들보다 더 많은 영어 교과(English

and related subjects)를 공부했다는 것이

지요. 그러니 우리가 영어에 더 어려움을

갖겠죠? 다음 문장에서 어색한 부분을 함

께 찾아 볼까요?

1. Do you mean that I have to pay a

delivery fee for this washing machine? I

thought it's free.

2. You can rent a mobile phone but

please remember that there is a monthly

fee to pay.

번역 및 해설에 앞서 아래 정의를 먼저

보실까요?

fee :  1) A charge that you must pay to

be allowed to do something.

       2) A charge that you must pay for

professional services such as those pro-

vided by doctors,lawyers, consultants,

tutors, schools etc.

       (수수료)

charge : Is the amount of money that

you must pay for a service or to be al-

lowed to use something.

        (청구금액, 비용)

rate :  Is the amount of money that you

have to pay for a service or fort hiring

something, especially one that is calcu-

lated on an hourly, weekly, or monthly

basis.

        (요금)

rental : Is the amount of money that

you have to pay to a hire company to use

something for a fixed period of time

(임대 차물에 대한 비용)

●번역 및 해설

1. 특정사건 및 일에 대한 비용은 charge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운반비는 delivery

charge 라고 하지요.

Do you mean that I have to pay a deliv-

ery charge for this washing machine? I

thought it's free.

번역)  "당신 말씀은 내가 이 세탁기의

운반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무료인줄 알았는데."

2. '주 당', '월 당'이라는 의미의 지불

비용은 'rental'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You can rent a mobile phone but please

remember that there is a monthly rental

to pay.

번역) "휴대전화를 임대 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월 사용료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

■fee, charge, rate, rental etc 2

 이어서 '요금','수수료'등에 관련된 단

어를 연습해 볼까요?

1. Of course there is a little fee for

installing the lighting fixtures.

2. I had to explain that the bill included

5 % service rate.

3. I think the fees of this hotel is not

reasonable.

4. The car rate is $45 for 24 hours.

●번역 및 해설

1.'설치비'라고 할 땐 'installing charge'

를 씁니다.

 Of course there is a little charge for

installing the lighting fixtures.

번역) "물론 약간의 고정 전등류 설치비

가 있을 겁니다."

2. 우리의 귀에 익은 '봉사료'는 영어로

'service charge'입니다.

 I had to explain that the bill included 5

% service charge.

번역) "청구서엔5%의 봉사료가 포함되

어 있다는 걸 설명해야 했지."

3.'숙박료'라고 할 땐 'rate'란 단어를 쓰

지요.

 I think the rates of this hotel are not

reasonable.

번역)  "제 생각에 이 호텔의 숙박료는

적당치 않습니다."

4. 자동차 '렌트비'등 '시간을 기준'으

로 지불하는 비용은 rental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The car rental is $45 for 24 hours.

번역) 24시간 렌트비는 45달러입니다.

화장을 고치고

Wax

2. Wow - 유승준

3. 기다리는 이유 - 임창정

4. 잘가요 내사랑 - 조성모

5. 북극성 - 강타

6. 천만에요 - 에즈원

7. 또 한번 사랑은 가고 - 이기찬

8. 눈물 - 박화요비

9. I Belive(영화 ' 엽기적인 그녀'

삽입곡) -신승훈

10. 떠난 너 - 김현정

11. 딱이야 - 디바

12. 다시 사랑한다면 - 도원경

13. 시간이 흐른 뒤 - T

14. 지금인가요 - 조이락

15. 가장 슬픈 말 - J

아멜리에

윤종찬 감독의 '소름'과 함께 올

부천 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선정되

어 많은 호평을 받았던 영화이다. 몽

환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시적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장

피에르 주네 감독이 만들었다. 몽마

르뜨의 소녀 아멜리에는 어린 시절

독특한 성장기를 겪고 숙녀가 된 후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준다.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지를 심어주던 아멜리에

는 운명적인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

진다.

감독: 장 피에르 주네

주연: 오드리 토투



안  녕  하  세  요

Youth Festival 2001에 무대를 갖기 위

해 여의도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나를

만났다.  '세상 끝까지' 라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강타의 ' 북극성' 뮤직

비디오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

던 다나였지만, 기자가 만나본 다나는 여느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처럼 발랄한 모습

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예쁜 소녀였다.

-데뷔하게 된 동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롯데월드에 놀러갔

다가 지금 저를 프로듀서 해주시는 분을 만

나서 그 때부터 연습해서 앨범이 나온 거에

요. 댄스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저

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중학

생부터 출전 자격이 주어

진다고 해서 못 나갔

거든요. 그래서 구경

만 하고 있었는데,

심사위원이시던 프

로듀서님이 저에게

가수 해볼거냐고 물

어보셔서 하게 됐어

요.

-어떤 활동들하고 있는지

무대 활동하고 있고요. 행사랑, 케이블

방송, 잡지 인터뷰, 신문 인터뷰 등에서 나

오고 있어요.

-다나라는 이름은 어떻게 갖게 된건지

영화 찍을 때 이름이 다나였어요. HOT

랑 같이 찍었던 한일 합작 영화 때 이름이

다나였는데, 그 때 영화 속의 이미지랑 1집

이미지랑 비슷해서 다나로 하게 됐어요.

-강타 뮤직 비디오에서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던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예쁘게 나와서 좋긴

한데, 오히려 제 뮤직비

디오의 모습이 마음에 들

어요. 그 땐 굉장히 성숙

하게 나왔는데, 저는 16

살이거든요. 전 그냥 제

나이에 맞는 이미지로 나

오는 것이 좋아요.

-뮤직 비디오 찍으면

서 생겼던 에피소드는 없

는지

제꺼 찍으면서는, 카

메라 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하고 닮으셨거든

요. 그래서 작은 아빠라

고 부르면서, 재밌었어

요. 또 촬영하러 갔을 때

댄서 오빠가 바지가 너

무 작어서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옷핀으로 고정시

키다가 찔리기도 하고 그

랬어요. 제 뮤직 비디오

가 재밌었어요.

-채널 V에서 VJ하는

걸 봤는데

그건 그날 처음 나온 거였어요. M-net

같은 곳에서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Channel V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지

금까지 VJ들 중에서 다나가 제일 잘 했다

는 칭찬도 받았어요.

-VJ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제가 다른 가수들을 부를 때 'HOT 선배

님' 이라는 식으로 부르는데 익숙하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오빠나 언니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방송할 때 대사를 외우지 않

고 카메라 앞에 써진 글씨를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도 'H.O.T. 오빠' 라고 나

와있는데도 저는 계속 'H.O.T. 선배님' 이

라고 불러서 많이 틀렸어요. 그 때 많이 혼

난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아요.

-원래 꿈이 가수였나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수하고 싶

었어요. S.E.S. 언니들을 보고 가수하고 싶

다는 생각했어요.

-음반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것

제 목소리가 남자 같잖아요. 녹음할 때

여자 목소리가 나와야되는데, 그게 안 되니

까 가성 같은 여자 목소리 내는게 힘들었어

요.

-가수가 되고 나서 에피소드

에피소드는 하루에 몇 개씩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알아볼 때도 그렇고, 무

대에서 환호 받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팬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큰 선물 말고, 작은

액자 같은 거 선물로 받았을 때 기분이 좋

아요.

다나
백합보다

순수한 소녀

-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팬클럽도 굉장

히 여러 곳에 있던데.

큰 곳은 팬클럽 회원이 7000명 정도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공식 팬클럽은 아직

없거든요. 요즘에 인터넷을 많이 못 해서 팬

클럽은 연락을 많이 못해요.

-연예인이 된 후 학교 생활은 어떤지,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학교는 거의 조퇴해요. 아예 안 가기도

하고요. 친구들이 얼굴 잊어버리겠다고 그

래요. 친구들하고는 문자만 많이 주고받고

많이 만나지는 못해요.

-좋아하는 가수나, 친한 연예인

좋아하는 가수는 서태지 오빠하고, SES

언니들. 친한 연예인은 바다 언니랑, 이기

찬 오빠, 홍록기 오빠, 소이 언니, 유리 언

니...

-일본어 하실 줄 아세요. 특기가 일본어

이던데

일본에서 H.O.T.랑 같이 영화 찍으면서

일본은 잠깐 가본 적이 있어요. 일본어는 조

금 할 줄 알고요.

-앞으로 계획

VJ 활동이나 가수 활동 할꺼고,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카투사에게 한마디

안녕하세요. 저는 ' 세상 끝까지' 의 다

나입니다. 다나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카투사 여러분들에게 가서 노래 불

러드릴께요. 군생활  열심히 하세요.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 신문 박준영

이병  이만석


